
신나이가이멘 - 오거닉 면 바탕으로 야크 털 혼방 등  

다양한 소재 개발 

신나이가이멘(新內外綿)은 “로하스(LOHAS ; Lifestyle Of Health And 

Sustainability ; 健康과 環境에 關心을 갖는 lifestyle)”, 환경에 착안(着眼)한 상

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, 오거닉 면을 사용한 소재의 배리에이션(variation)을 

넓히고 있다. 스로슬방적(throstle spinning ; 일본에서는 ‘가라보’라고 함)과 비

슷한 실 “가라가라”로 상품화가 시작되고 있는데, 새롭게 야자유(椰子油)로 

정련(精練)ㆍ소핑(soaping)한 오거닉 면 100% 소재 외에도 이색연사(모꾸이

도), 텐셀 혼(混), 수모(獸毛) 혼 등을 개발하였다. 또한 추동절용으로 늘리고 

있는 수모 혼 소재로는 2007년 추동절부터 야크(yak ; 중앙 아시아 고원지대

의 소의 일종) 털의 혼방사를 새로 상품화할 것이다. 

오거닉 면은 인도산을 사용하고 있다. 오거닉 면 100% 소재 60수 쌍사는 

생산 공정에서도 환경 문제에 유의하며, 정련이나 소핑은, 가성 소다나 계면

활성제(界面活性劑)를 사용하지 않고, 야자유를 사용하고 있다. 이 생지에 허

브(herb) 염색한 소재도 상품화할 예정이다. 이 외에는 텐셀 70% 혼, 캐시미

어 10% 혼, 앙고라(Angora) 20% 혼, 실크 10% 혼, 라포마(羅布麻) 15% 혼 등

의 혼방사를 개발하였다. 또한 오거닉 면을 사용한 이색연사도 새로 개발하

였는데, 30수, 40수로 그레이(grey 灰色), 다색(茶色), 그린(green)은 진한 색과 

연한 색이 있고, 블루(blue)는 진한 색으로 모두 7가지 색을 갖추고 있다. 

이 회사는 2006년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기계획(中期計劃)에서 로하스

(LOHAS), 환경을 고려한 상품 개발을 중점 방침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. 앞



으로는 종전에는 폐기되었던 부분의 재이용(再利用)을 개발 아이디어로 하여 

식물 섬유 등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 

또한 수모 혼 시리즈에서는 2007년 추동절용으로 야크 털의 링(ring) 정방 

혼방사를 새로 개발하였다. 텐셀 90%ㆍ야크 10%, 면 90%ㆍ야크 10%의 두 

타입(type)으로 30수, 40수를 뽑아 상품화하였다. 야크의 털은 희소가치(稀少

價値)가 높고, 섬유의 굵기가 18~19 미크론으로 캐시미어와 비슷하게 가늘다. 

소재의 특징은  ① 부드럽다  ② 보온성(保溫性)이 좋다  ③ 벌키(bulky)성이 좋

다 등으로 되어 있다. ♣ 


